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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업장 근로자의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 및 여가만족도가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U광역시에 소재한 3개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산업장 근로자 207명을 대
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4.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음주빈도는 주 2~3회 음주가 36.3%로 가장 
많았고, 술을 마시는 동기는 친목 도모가 54.6%이었다.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62.46±5.59점, 여가만족도는 
30.29±6.39점, 건강증진행위는 125.64±8.77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연령
(r=-.162, p<.020)과 음의 상관관계, 결혼상태(r=.149, p<.032), 직무스트레스(r=.227, p<.001) 여가만족도(r=.542,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
귀로 분석한 결과,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 및 여가 만족도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력은 29.7%
이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산업장 근로자들이 음주가 아닌 여가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직무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시스템 지원으로 
산업장 근로자들이 건강한 생활양식과 건강증진 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한다.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on industrial worker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drinking
patterns, job stress, and leisure satisfaction on their health promotion behavior. Subjects of the survey 
were 207 workers undergoing health checkups at three hospitals in U metropolitan city. Data was 
collected from November 1, 2019, to November 30, 2019,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IBM
SPSS 24.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data. The subjects' drinking frequency was 2 to 3 times a week,
(36.3%), and the motive was a social gathering (54.6%). The averages were 62.46±5.59 for job stress, 
30.29±6.39 leisure satisfaction, 125.64±8.77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s, which was higher than the
median.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r=.227, p<.001) and leisure satisfaction (r=.542, p<.001).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health-promoting behavior showed that this is affected by drinking patterns, job stress,
and leisur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9.7%. Based on this study, continuous support is needed for
industrial workers to relieve their social gathering and  job stress through leisure activities, not drinking,
and we expect them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rough a healthy lifestyl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Keywords : Drinking patterns, Job stress, Leisure satisfac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dustr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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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근로자는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하고 안전이 보장된 

직장에서 직업을 꾸준히 유지하기를 바란다[1]. 근로자의 
건강은 근로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으며 스트레스는 심리적, 생물학적으로 건강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 현대 산업구조에서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위험한 작업조건 및 환경, 복잡한 직무내
용, 업무과중 및 직장 내에서의 갈등, 직무불안정, 가족-
일 영역 간의 갈등 등 그 원인은 다양하며[3], 직무스트레
스로 인해 건강의 저해와 생활만족도 감소, 정신적 피로
감이 증가된다[4]. 이로인해 근로자의 업무 동기, 책임감, 
직무성과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켜 이직을 초래하게 한다. 또한 이는 개인의 심리
적, 생리적 조건을 변화시켜 음주, 흡연과 같은 불건강한 
생활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5,6].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는 모든 근로자들이 겪는 것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질 경
우 근로자의 신체적 문제를 넘어 심리적, 사회·경제적 문
제로까지 이어지며 의료비용이나 간호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된다[7]. 각각의 문제들은 분리되는 것이 아
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문제 해결하기 위
한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통계청[3]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비율은 8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
았으며, 그 중 직장인의 91.4%가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
를 그만두고 싶다‘ 응답하였다. 또한 산업별로는 출판·영
상·정보(39.8%), 금융·보험(32.4%), 전문·과학·기술업
(33.7%), 운수업(32.4%) 종사자들이 30%이상으로 교육
서비스(16.4%) 종사자 보다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
한 대책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직무스트레스 관
리 프로그램인 스트레스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유럽 
EU-OSHA에서도 Healthy Workplace Stress 
Campaign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미국의 국립 산업보건연구소(NIOSH)에서도 직
무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중재전략 수립과 실행을 
돕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자 50명 이상인 사업
장에서 스트레스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
다[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 2020(Health Plan, HP 2020)을 통해 건강
생활 실천을 중점과제로 삼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9].

산업장 근로자들은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하
나의 방법으로 운동, 취미활동, 친목 모임, 음주 등을 이
용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보편적인 대처방법으로 음주를 
이용하고 있다. 즉, 힘든 작업환경으로 인해 쌓이는 피로
와 직무스트레스를 휴식과 여가 활용 등으로 회복하기 
보다는 건강을 위협하는 술이나 담배 등으로 직무스트레
스를 해소하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0,11].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음주는 음주관련 산업재
해를 발생시키고[10], 산업장의 결근, 건강비용, 사고, 생
산성 저하, 정신건강, 가족관계 악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11].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FIOH)에서는 음주의존 습관
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치료, 사회 환경적 치료와 더불
어 근무환경 측정과 효과적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
램을 병행하고 있다[12]. 즉, 산업장 근로자들이 업무 중
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를 음주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만족도를 
증진시켜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 

여가만족도는 사회전반의 건전한 분위기 형성을 돕고 
생산성을 향상 및 행복추구를 위한 만족감 제공과 더불
어 직무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3]. 한국인의 여가생활만족도는 2009년 21.8%에서 
2013년 27.1% 그리고 2019년에는 28.8%로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로, TV 시청, 수면, 휴식과 같은 소극적 여가
활동보다 적극적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
가하고 있다[14]. 여가만족도는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기량과 능력을 발휘할 때 성취감과 만
족감이 증가되며[13], 여가활동을 통해 문화적 자기효능
감, 생활만족도 및 건강증진을 행위를 증가시키는 등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 또한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여
가활동으로 인한 만족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15].

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하며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는 과정으로써,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절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16]. 과거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는 주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
반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
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장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적정 건강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건
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7].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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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미국의 경우는 1980년대 이
후부터 산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전개하였
고[18], 우리나라 안전보건공단에서도 2011년 7월부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서 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를 관리하고 있다[19]. 

지금까지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연
구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근무형태별 건강상태와 건강행
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요구도 연구[20], 근로자의 피로
도가 건강증진행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21], 
시멘트 사업장을 근로자를 대상을 한 건강증진행위[22] 
등이 있었으나, 산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한 음주형태, 직
무스트레스 및 여가만족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장 근로자들의 음주형태, 직무
스트레스 및 여가만족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산업장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바
람직한 여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생활양식과 건강
증진 활동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
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사회 산업장 근로자들의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 및 여가만족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장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형태를 파악한다.
2. 산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

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3. 산업장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주 형태, 

직무 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행위 정도
를 파악한다.

4. 산업장 근로자의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 여가만
족도 및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산업장 근로자의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와 여가만
족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업장 근로자의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 

및 여가만족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U광역시에 소재한 3개 병원 건강검진센터

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version 3.1.9.2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하였
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172명이 요구되었다. 탈락
률을 고려하여 217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작
성이 부실하고 누락된 10부를 제외한 총 207명의 설문
지를 분석하였으며 적정 표본 크기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음주형태
본 연구에서 음주형태는 세계보건기구(WHO, 19 92)

에서 개발한 알코올 간이 선별 검사법(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은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측정도구로서, Lee 등
[23]이 국내 실정에 맞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하여 표
준화한 측정도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 : AUDIT-K)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음주
형태(6문항), 최근 1년간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 의존 
증세,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타
당도를 요인분석 한 결과, KMO 값이 0.808, p<.001이며 
총 분산 설명력은 56.9%이었으며, 도구의 Cronbach’s 
α=.819이었다.

2.3.2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Chang 등[24]이 개발한 한

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rean Occo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 KOSS- SF) 총 24개 항목
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7가지 하부영역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100점으로 환산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직
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ang 등[24]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83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746이었다.

2.3.3 여가만족도
본 연구에서 여가만족도는 Beard와 Ragheb[25]의 

여가만족척도 연구도구를 Jung[26]이 수정 재구성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Jung[2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88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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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이었다.

2.3.4 건강증진행위
본 연구에 건강증진행위는 Walke등[27]의 건강증진

생활양식(Health Promotion Life style Profile : 
HPLP)의 측정 도구를 Sul[28]이 수정한 측정 도구를 사
용하였다.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는 총 47문항으로 영
양, 건강책임, 운동, 스트레스관리, 대인관계, 자아실현의 
6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최고점수 188점, 최저점수는 4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측정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0, Sul[2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63이였으며, 본 연구의 건강
증진행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4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U광역시에 소재한 3개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산업장 근로자를 대
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
호를 위하여 Y대학 생명윤리위원회(YSUIRB-201910- 
HR-056-02)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고, 연구기
간 동안 윤리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
여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본인이 직
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연
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개인
정보에 대한 기록 없이 자료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 처
리됨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형태는 빈도와 백분율

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 

행위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형태, 직무스트

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
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행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5.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가 181명(87.4%)으로 많았고, 연령은 50~59세가 67명
(32.4%)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 120
명(58.0%)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여부는 기혼이 156명
(75.4%)으로 미혼 51명(24.6%)보다 많았다. 월평균 수입
은 400만원 이상이 121명(5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종은 근로직이 109명(52.7 %)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
형태는 주 5일제 근무가 153명(73.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7)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181(87.4)
 26(12.6)

 Age(yr)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16( 7.7)
54(26.1)
61(29.5)
67(32.4)
 9( 4.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1.0)
80(38.6)

120(58.0)
  5( 2.4)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56(75.4)
 51(24.6)

 Monthly income
  (10,000won)

100≤ ~ <200
200≤ ~ <300
300≤ ~ <400
400≤

  7( 3.4)
 34(16.4)
 45(21.7)
121(58.5)

 Jop

Professional
Management
Office work
Service work
Working workers
Others

 24(11.6)
 22(10.6)
 35(16.9)
 12( 5.8)
109(52.7)
  5( 2.4)

Working type

5 days a week
6 days a week
5 days every other week
3 shifts per day 
Others

153(73.9)
  6( 2.9)
  7( 3.4)
 29(14.0)
 1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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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bjects’ Drinking Patterns         (N=207)
 Variables Categories n (%)

Frequency

Never
Monthly or less
2~4times a month
2~3times a week
4 or more times a week

46(22.2)
35(16.9)
42(20.3)
75(36.3)
 9( 4.3)

amount
(soju glass)

Never
1 ~ 2 
3 ~ 4 
5 ~ 6 
10 or more

21(10.1)
40(19.3)
28(13.6)
61(29.5)
57(27.5)

Motive for
drinking

Habitually
Work stress 
A social gathering
Personally hard time
Something to celebrate 
Unavoidable for work
Others

 37(17.9)
 24(11.6)
113(54.6)
  3( 1.4)
  4( 1.9)
  6( 2.9)
 20( 9.7)

Monthly payment
(10,000won)

 >5
 5≤ ~ <10
10≤ ~ <20
20≤ ~ <30
30≤

 37(17.9)
 15( 7.2)
 82(39.7)
 40(19.3)
 33(15.9) 

Infleunce of
drinking

Never
Not accepted
Recieved
Recieved a lot
Others

69(33.3)
78(37.7)
43(20.8)
 4( 1.9)
13( 6.3)

Daily life
disturbance

Never
Less than monthly
Monthly
Weekly
Daily or almost daily

136(65.7)
 45(21.8)
 21(10.1)
  5( 2.4)

Morining drinking

Never
Less than monthly
Monthly
Weekly
Daily or almost daily

185(89.4)
  8( 3.9)
 12( 5.7)
  1( 0.5)
  1( 0.5)

Regret

Never
Less than monthly
Monthly
Weekly
Daily or almost daily

127(61.4)
 52(25.1)
 20( 9.7)
  4( 1.9)
  4( 1.9)

Memory loss 
while drinking

Never
Less than monthly
Monthly
Weekly
Daily or almost daily

135(65.3)
 46(22.2)
 22(10.6)
  3( 1.4)
  1( 0.5)

Drinking injuries No
Injuries

200(96.6)
  7( 3.4)

Abstinence advice
No
Yes, but not in the last year
Yes, during the last year

150(72.5)
13( 6.3)
44(21.2)

3.2 대상자의 음주형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음주형태를 살펴보면, 음주 빈

도는 주 2~3회 음주가 75명(36.3%), 주량은 소주 5~6잔
이 61명(29.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동기는 ‘친목 도모’ 113명(54.6%)으로 가장 많았
고, ‘습관적’ 37명(17.9), ‘직장 스트레스’ 24명(11.6%) 순
이었다. 한 달 평균 술값은 10~20만원 미만이 82명
(39.7%), ‘음주 영향은 받지 않는다’가 78명(37.7%), 일

상생활 지장은 ‘없음’이 136명(65.7%), 해장술은 ‘없음’이 
185명(89.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 후 후회는 ‘없음’이 127명(61.4%), 취중 기억 소실
은 ‘없음’이 135명(65.3%), 음주상해 ‘없음’이 200명
(96.6%), 권고 ‘없음’이 150명(72.5%)으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 
행위 정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점수범위가 최
저 0점에서 최고 96점으로 평균 62.46± 5.59점이었고, 
여가 만족도는 점수범위가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으로 
평균 30.29±6.39점, 건강증진 행위는 점수범위가 최저 
47점에서 최고 188점으로 평균 125.64±8.77점으로 나
타났다(Table3).

Table 3. Subjects’ Job Stress, Leisure Satisfac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Variables Rating scale M±SD
Job stress 0-96 62.46±5.59

Leisure satisfaction 9-45 30.29±6.39
Health promotion

behaviors 47-188 125.64±8.77

3.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주형태, 직무 
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행위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형태는 
성별(t=13.73, p<.001)에서,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월 평
균 수입(F=4.25,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직무스
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만족도는 연령
(F=4.05, p=.004)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 사후검정 결과 20~29세가 32.25점, 30~39세가 
32.00점으로 50~59세의 30.87점보다 여가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증진행위는 연령
(F=5.76, p<.001)과 결혼상태(t=4.65, p=.032)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20~29
세가 132.31점, 30~39세가 127.48점으로 60세 이상의 
126.22점 보다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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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Job Stress, Leisure Satisfac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207)

Variables Categories
Drinking patterns Job stress Leisure

satisfac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Female

23.96±6.33
18.83±6.34

13.73
(<.001)

62.67±5.55
60.96±5.72

2.161
(.143)

30.54±6.22
28.50±7.37

2.34
(.128)

125.78± 8.83
124.69± 8.42

0.35
(.556)

Age(yr)

20 ∼ 29a

30 ∼ 39b

40 ∼ 49c

50 ∼ 59d

60 ≤e

23.94±5.96
24.13±7.05
23.06±6.54
22.98±6.19
21.38±8.21

0.475
(.775)

64.94±7.66
63.06±5.96
61.93±5.19
62.16±5.14
60.33±3.94

1.42
(.216)

32.25±6.96
32.00±6.23
27.90±5.89
30.87±6.28
28.64±6.31

4.05
(.004)
a,b>d

132.31±10.46
127.48± 7.93
122.20±10.35
125.63± 6.20
126.22± 5.97

5.76
(<.001)
a>b>e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6.67±6.35
23.29±6.51
23.17±6.75
23.50±0.71

0.27
(.846)

60.00±7.07
62.03±5.77
62.83±5.46
61.60±6.29

0.51
(.679)

26.50± 2.12
29.46± 6.46
30.95± 6.19
28.80±10.09

1.21
(.145)

120.00± 5.66
123.85± 7.13
126.84± 9.38
127.80±14.29

2.28
(.08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3.17±6.56
23.67±6.56

0.24
(.644)

62.19±5.20
63.31±6.61

1.57
(.212)

29.79±6.55
31.69±5.73

3.50
(.306)

124.90± 8.29
127.92± 9.84

4.65
(.032)

Monthly income
(10,000won)

100 ≤ ~ < 200a

200 ≤ ~ < 300b

300 ≤ ~ < 400c

400 ≤d

22.86±4.67
23.07±5.92
23.74±6.64
23.24±6.83

0.09
(.968)

68.57±7.70
63.74±5.01
62.51±5.63
61.74±5.38

4.25
(.006)
a>b

32.14±7.18
31.50±6.44
29.56±6.57
30.11±6.28

0.83
(.478)

126.04±12.42
124.88± 8.96
125.02± 9.83
126.04± 8.14

0.26
(.854)

Jop

Professional
Management
Office work
Service work
Working workers
Others

23.38±7.21
25.23±8.37
22.94±6.76
20.67±3.97
23.17±6.09
24.50±5.92

0.72
(.607)

64.38±6.53
61.32±5.42
63.66±5.93
64.25±5.48
61.79±5.24
60.40±4.27

1.80
(.114)

30.71±6.72
30.50±5.14
30.97±6.42
34.00±6.74
29.72±6.41
28.00±7.58

1.23
(.298)

128.04± 9.97
123.55± 8.92
126.91± 9.22
123.50±10.63
125.35± 8.13
126.00± 8.15

0.93
(.465)

Working type

5 days a week
6 days a week
5 days every other week
3 shifts per day
Others

23.15±6.72
30.00±6.69
19.50±3.21
22.92±5.79
24.55±5.20

2.28
(.063)

62.26±5.73
59.67±5.50
61.43±4.69
63.24±5.32
65.17±4.24

1.34
(.257)

29.90±6..28
32.50±8.24
31.57±5.06
30.72±7.71
32.33±3.53

0.73
(.571)

125.37± 8.24
126.50± 8.41
127.43±13.67
124.93±10.79
129.33± 7.23

0.70
(.594)

Table 5.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Patterns, Job Stress, Leisure Satisfac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Drinking 

patterns Job stress Leisure 
satisfac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r(p) r(p) r(p) r(p) r(p) r(p)
Age 1

Marital status -.572(<.001) 1
Drinking patterns -.086(.245) .034(.644) 1

Job stress  -.142(.041) .087(.212) -.099(.179) 1
Leisure satisfaction  -.111(.110) .138(.047) -.081(.271) .215(.002) 1

Health promotion 
behaviors  -.162(.020) .149(.032) -.110(.136) .227(<.001) .542(<.001) 1

3.5 대상자의 음주형태, 직무 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건강증진행
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나이, 결혼상태와 음주형태, 직
무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간계
를 분석한 결과 연령(r=-.162, p<.020)과는 음의 상관관
계, 결혼상태(r=.149, p<.032), 직무스트레스(r=.227, 

p<.001), 여가만족도(r=.542, p<.001)는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3.6 대상자의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와 여가만족도
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연령, 결혼상태,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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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총 5개를 독립변수로 하고 건강증진행위를 종속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우선공차한계
(tolerance)는 0.63~0.94으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06~1.56으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었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 
검정을 위해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다중공선
성을 진단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여가만족도(β=.506, p<.001)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여가만족도만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 결정계수 (R2)는 .29.7로 이를 진단하였다. 히스토그
램과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를 분석한 결과, 
잔차가 45도 직선에 모형의 설명력은 29.7%이었다
(Table 6).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Variable Β SE β t p
(constant) 105.203 13..626 <.001

Age years -1.128 .627 -.139 -1.799 .074
Marital
status -.247 1.148 -.013  -.167 .868

Drinking
patterns -.096 .081 -.074 -1.185 .237

Job stress .096 .098 .062 .976 .330

Leisure 
satisfaction .681 .085 .506 7.976 <.001

Durbin-Watson=2.066, F=16.627, p<.001 R2=.316 Adj R2=.29.7

4. 논의

본 연구는 일 지역사회 산업장 근로자의 음주형태, 직
무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고, 건
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근로자들
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논의하고자 한다.

산업장 근로자들의 음주형태는 주 2~3회 음주가 36.3%, 
평상시 주량은 소주 5~6잔이 2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산업장 근로자들이 직무스
트레스보다는 친목도모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
가 더 많았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산업체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Choi[2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여 맥락

을 같이 한다 하겠다. 그러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 직
장인 207명을 대상으로 한 Lee와 Park[6]의 연구에서는 
음주를 하는 사람이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대상자들의 직종에 따라 존재하는 상호작용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더불어 근로자 자신의 건강관리
를 위한 운동, 절주,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직무스트
레스에 따른 음주의 빈도나 양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산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62.46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Lee와 Park[6]의 연구에서 2.33
점(4점 만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겠
다. 하지만 철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Ryu 등[30]의 연
구에서는 대상자가 매우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종이나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이며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
종이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직무스트레스는 작업환경에서 지각된 조건이나 사건의 
결과로써 특정 개인이 느끼는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지각 또는 감정이며[31], 직무환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이므로 직종별, 기관 차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여가 만족도 점수는 30.29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등[32]이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여가만족도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을 통해 느끼는 즐겁고 유쾌한 
정서와 태도, 욕구의 만족도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친다[33].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여
가의 만족이 생활 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생활환경
이 개선되면서 여가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대체
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여가만족 수준을 높이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는 점수 125.64점으로 중간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 남성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 Kang과 Lee[34]의 연구, 산업장 교
대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Kim[35]의 연구결과에서 
건강증진행위 평균점수가 중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다. 그러나 자동차 부
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Lee와 Lee[21]의 연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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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건강증진행위의 평균점수가 중간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문제
는 생활양식과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과 관련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35] 산업장 근로자들이 최적의 건강상
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양식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특
성에 따른 바람직한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산업장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형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Kweon[36]의 연구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
성이 그리고 직종별로는 영업 및 마케팅, 지원업무 순으
로 음주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외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연구결과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월평
균 수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 
수입이 적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월평균 
수입이 많은 경우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대상의 Lee와 Park[6]의 연구에
서 연봉 3000만원 이하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Kim, Choi와 
Kim[37]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와 결혼여부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Ji[38]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근속연수, 이직 경험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와의 이러한 차이는 근로형태나 직장 환경, 직종별 
차이로 인한 것이며,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고정적인 높
은 수입은 직무만족과 개인의 능력에 대한 보상을 의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직무 불만족
이나 결근, 이직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업장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관
리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만족도는 연령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20~29세에서 여가만족도가 
가장 높고  40~49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39] 연구에서 여가만족
도는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20
대와 같은 젊은 연령에서 가족이라는 1차적 관계뿐만 아
니라 친구나 동호 회원과 같은 대안적 관계들이 근로자

들의 여가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5]. 반면, 40대의 중장년층에서는 여가
활동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야기되었을 가
능성이 있고[39], 시간이나 체력적 여유가 부족할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혼자들의 
여가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기혼자들이 여가생활에 참
여하는데 가족의 형성, 출산과 양육 등의 특정한 제약이
[15]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
후 산업장 근로자들의 연령과 환경, 조건에 맞는 여가활
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여가를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결혼상
태와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혼
보다는 미혼이, 연령에서는 20~29세에서 건강증진행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ng과 Lee[34]의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는 의지와 책임감으로 건강증진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
우는 20~2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Min[15]의 연구결
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한 Lee와 Chon 
[22]의 연구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건강 유지
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고 바쁜 일상에서 다소 
벗어나 건강증진을 추구할 여유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직
종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의 산
업장 근로자들이 미혼이고 나이가 젊은 경우 시간적 여
유로 인해 운동과 자기관리에 관심을 가지며 변화된 라
이프스타일을 통해 건강증진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대의 젊은 나이와 달리, 중년기에 들어서면 
건강관리 면에서 성인병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만성질
환을 예방하고 질병과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년기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한다. 향
후 산업장에서는 연령을 고려한 적합한 보건교육 프로그
램 개발과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건강증진행위는 연령과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결혼상태, 직무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등[32]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여가만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지 않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ang과 Park[41]
의 연구결과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건강증진행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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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20대와 30대의 근로자들
은 업무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40~60대보다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나, 비교적 만족감이 높은 여가활동으로 
인해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고 건강증진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40~60대에는 20~30대 보
다 업무의 숙달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낮지만 음주 등
으로 친목도모를 하며 다소 제한적인 여가활동으로 인해 
여가 만족도가 낮고 건강증진 활동도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가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스트
레스 해소, 노동의 재창조이며,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은 
여가의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으로[42] 산업장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여가에 대한 인
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가만족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설명
력은 29.7%이었다. 이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사회
적 지지, 생활만족 및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연구한 
오은택 등[43]의 연구에서 생활만족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또한, 김진원, 계효석, 이아영
([44]의 연구에서는 여가만족을 신체적 만족, 사회적 만
족 그리고 환경적 만족으로 보았으며, 건강증진행위가 이
들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 신체적 만족은 17.5%, 
사회적 만족은 13.8% 그리고 환경적 만족은 22.9%의 설
명력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근로자
들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의 참여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
소의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그룹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증가시키며, 정신적 질병을 완화하고 
활력을 증가시킴과 더불어 여가만족감이나 심리적 건강
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45]. 또한 여가활동
은 직무스트레스에 완충작용 효과[39]와 주관적 만족감
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산업 근로자의 
직업에 따라 시간이나 체력적 여유가 다르고 특정한 제
약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15], 직종이나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산업장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병가나 
건강보험 비용, 그리고 근로자 보상과 장애 비용의 평균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특히 산업장은 
예방 및 건강증진에 초점을 둔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44]. 산업장 근로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음주 등을 이용하여 친목도모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
기보다는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만족도를 향상시
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나 산업장에서는 근로자
들이 친목도모 방법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직무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가생활 지원과 건강증진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새로운 정보매체의 이용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돕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과 중재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업장 근로자의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 
및 여가만족도가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여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관리를 위한 중재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음주빈도는 주 2~3회 음주가 
36.3%로 가장 많았고, 술을 마시는 동기에서는 친목도모
가 54.6%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점
수 62.46점, 여가만족도의 평균 점수 30.29점, 그리고 
건강증진 행위의 평균점수는 125.64점으로 모두 중간보
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형태, 직무스트레스, 
여가만족도 및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에서 연령은 음
의 상관관계를, 결혼상태와 직무스트레스, 여가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 한 결과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설명력 29.7%
이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장 근로자들이 음주
로 친목도모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보다는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해 여가만족도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
한 건강증진활동을 하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불어 기관이나 산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이 친목도모 활동
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선택한 음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종과 연령에 맞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
발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 점
이 있다. 연구대상자가 일개 지역의 3개 병원에서 건강검
진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되된 바 결과의 확대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지역과 산업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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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
에서는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직종별, 직
무형태별 차이를 고려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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